
- 1 -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19. 2. 14.(목) 14:00

담당부서 연구교육실(국제협력기획관)

담 당 자 최 서 리 031)920-5640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 공동체와 세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창원대학교, 디킨대학교, 오클랜드대학교 공동개최 - 

□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오늘 2월 14일(목) 창원대학교, 디킨대학교,

오클랜드대학교와 공동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의 삶에 대해 발표

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창원대학교, 호주 디킨대학교, 뉴질랜드 오

클랜드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6년 이래 한국학중앙연

구원의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호주와 뉴질

랜드의 한인 연구: 새로운 세대의 부상과 (탈)공동체적 삶의 현재와

미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 세미나는 지난 3년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문경희 창원대학교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세미나는 8인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자본, 노동시장 기회구조, 자녀교육, 주거지 선택,
문화, 정체성 등의 다양한 주제로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의 삶을 

조명하였습니다.

□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호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한인 1.5세와 2세의 직업 선택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들도 한인 네트

워크를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지면서 호주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고 주

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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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한인 1.5세와 2세 중에는 부모나 다른 한인이 경영하던 청소업 

등의 사업을 물려받아 주류사회로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고, 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로펌에서 한인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호주 시드니 근교에서 개최된 

한인 축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한인 축제들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호주의 다문화정책이 구현되는 방식과 한인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 시드니 근교 캠시 지역은 한인 상권이 처음 들어선 지역으로 

1990년대 한국인들이 유입하면서 ‘시드니의 서울’ 혹은 ‘작은 한국’

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이래 한인 상권이 

위축되면서 캔터부리시(Canterbury Council)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알려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1999년 캠시 한국 문화·음

식축제(Korean Food Festival)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한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던 이 축제는 지역 내 한인의 규모가 축소하면서 

2004년부터 캠시음식축제(Campsie Food Festival)라는 명칭으로 

호주 내 다문화 음식을 맛보는 행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 최서리 연구위원은 최근 K-Pop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현재 호주 내 한인 축제에서는 K-Pop이 주요 소재로 활용

되고 있고, 이로 인해 1.5세, 2세의 한인 축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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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은 “호주는 백호주의를 극복하고 1970년 

이래 기술이민과 가족이민 등 다양한 이민경로와 다문화정책을 선도

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번 학술세미나는 호주로 이주하여 정착한 

한인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호주의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특정분야 기획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연구팀은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에 관한 총8권의 총서를 출판할

예정입니다.

○ 연구팀은 종합적인 학제간 연구를 통해 해외 한인 연구분야에서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었던 호주와 뉴질랜드 한인 차세대에 관해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해외 한인 연구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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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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